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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전례

제1독서   사도 1,1-11                     제2독서   에페 1,17-23                   복       음   마태 28,16-20

입 당 송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주님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

화 답 송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영성체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

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

           (마태 28,16-20 참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도

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

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머

리이신 그분의 지체가 됩니

다. 지체는 머리가 하는 일

을 함께 하는 법입니다. 그

러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서는 안 되고, 예수님 몸의 

일부가 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삼덕 젊은이성당 감실

사진 _ 홍창익 비오 신부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천사들이 사도들에게 한 말입니

다.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하늘을 보지 말고 땅만 쳐다보며 살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멍하니 있지 말고, 

어서 가서 세상 끝까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

심으로 우리에게 하느님께로 이르는 길이 열렸

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만 하늘을 바

라보지 말고, 땅만 보며 살고 있는 다른 사람

들도 모두 주님께서 승천하신 저 하늘을 바라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천사

들의 말대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

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땅만 쳐다보지 말고 고

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도들의 증언

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땅만 보며 

살지 않고 고개를 들어 주님께서 길을 내신 저 

하늘에 모든 희망을 걸고 살기로 약속한 사람

들, 그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잘 

살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고 있습

니까? 혹 땅만 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

경말씀에 따르면 인생은 기껏해야 7~80년인

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과욕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사에 현실적인 손익만 따지고 조

그만 희생이나 봉사도 하지 않으려고 핑계대기

에 바쁘진 않습니까? 남이야 어찌되든 자기 편

한 대로만 행동하고 자기 것만 챙기기에 급급

하지는 않습니까? 쉽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는 않습니까? 항상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

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

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느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일에만 몰두하고 세속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미사 빠지기를 

예사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여가활동이나 취미

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땅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

입니다. 물론 열심히 땅을 딛고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느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

다. 때문에 욕심을 비울 줄도 알아야 하고 가

진 것을 나눌 줄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손해 

보더라도 희생하고 봉사할 줄도 알아야 합니

다. 이기심에서 벗어나 남을 배려할 줄도 알아

야 합니다. 다시 일어설 줄도 알아야 하고, 작

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

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과의 관

계를 소중히 여기며,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들

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종

착지, 우리 삶의 영원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니

라 주님께서 올라가신 저 하늘, 하느님 나라이

기 때문입니다.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

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고 한 천사들이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왠지 정반대의 물

음을 던질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아, 너희는 

왜 땅만 보면서 사느냐?” 주님 승천 대축일입

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아야겠습니다. 주

님께서 길을 내신 저 하늘, 하느님 나라가 우리

의 영원한 고향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겠

습니다. 아멘. 

주

일

의

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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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종 미카엘 신부 | 가톨릭신문사 서울지사장

“왜 땅만 보면서 사느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점점 ‘더 작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고, 사람들

은 서로 이웃이 되기가 쉬워 보이며, 세계화는 

우리를 서로 의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도 여전히 우리 인류 가족 안에는 분열이 존재

하며, 세계적 차원에서 부자들의 지나친 사치

와 가난한 이들의 극심한 빈곤 사이의 격차는 

치욕적일 만큼 큽니다. 

   이런 세상에서 대중 매체는 우리가 서로 좀 

더 가깝게 느끼도록 해 주고, 인류 가족의 새

로운 일체감을 조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

다. 이와 관련하여 대중 매체, 특히 인터넷은 

모든 사람에게 만남과 연대의 무한한 가능성

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것으로 하느

님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 세상은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와 정반

대로 우리가 길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

털 세계에 접속하려는 바람이 우리의 가장 가

까운 이웃과 우리를 단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참된 만남의 문화

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물음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만든 새로운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 미

디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에 대한 답을 착한 사

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9)에서 찾습니다. 

의사소통을 하는 이들은 서로 이웃이 되며, 의

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 곧 하느

님의 자녀임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사소통의 힘을 ‘이웃되기’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대로’를 지나가는 것, 곧 단순히 ‘접

속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접속은 

참된 만남을 수반해야 합니다. 디지털 대로는 

그 거리 가운데 하나로, 흔히 상처받고 구원이

나 희망을 찾는 사람들로 넘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그리스도교 메시지는 “땅 끝에 이르기

까지”(사도 1,8) 전해질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

이션은 교회 전체의 선교 소명을 보여주는 수

단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우리는 따

스함을 전하고 마음에 불을 놓을 수 있는 교

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사소통이 상처받고 길가에 버려진 

이들에게 사랑과 애정으로 이웃이 되기를 바

랍니다. 겁내지 말고 디지털 세상의 시민이 됩

시다. 교회는 커뮤니케이션 세상에 관심을 가

지고 그 안에 현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교회는 오늘날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들이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도울 수 있

습니다. 

바티칸에서

2014년 1월 24일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에

프란치스코 

대구주보 ③

참된 만남의 문화에 봉사하는 커뮤니케이션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의 제48차 홍보 주일 담화(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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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안팎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핑계 삼아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용기를 내고 싶지만 쉽게 일어서지 못하고 안주

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때 자신의 장애를 하느님께 봉헌하며 

신앙을 불태운 순교자 김시우 알렉시오에게 도움을 청하면 어떨까?

“저도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불구라고 잡아가지를 않는

군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진보 머루산 교우촌에 포졸들이 쳐들어

와 교우들을 체포하고 자신은 붙잡지 않자 김시우 알렉시오가 울면

서 한 말이다. 포졸들이 그가 원하는 대로 체포하자 그는 아주 기뻐

하면서 포졸들을 따라갔다.

   안동 관아에서 받은 갖은 형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굳건한 신심은 형리들도 놀랄 정도

였다. 그는 박해자들에게 오히려 교리를 이해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다시 대구로 압송된 후에도 

그는 감사 앞에서 문초를 받으면서도 우(禹)임금의 선정(善政)을 비유로 들어 예수님은 우리 육

신 뿐 아니라 영혼까지 돌보는 분이심을 설명하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수난하고 돌아가셨습니

다. 그러니 감사께서도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흠숭하고, 천주교를 믿으십시오.”

  그러자 분노에 찬 감사는 김시우 알렉시오의 턱을 으깨어 부수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

령한 후 사형 선고를 내렸다. 동정으로 살면서 반신불구의 장애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한 김시우 

알렉시오, 그의 뛰어난 재능과 변론과 탁월한 용덕은 오랫동안 조선 교우들 사이에 전해졌으며, 

모든 신자들이 그를 교회의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충청도 청양의 양반가문에 태어나 신앙을 받아들인 그는 반신불수인 탓에 일하기가 어려워 가

난하게 살았지만, 옥중 생활 전까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우들을 가르치고 비신자들에게 복

음을 전하였다. 왼손으로 교회 서적을 필사하여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다른 교우들보다 넓

고 깊은 교리 지식으로 열정과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다가 1815년 33세의 나이로 옥에서 순교

하였다.

   순교자 김시우 알렉시오님! 이런 저런 이유로 저희 신앙이 나약해질 때 마다 다시 주님께 대한 

열정이 타오르게 기도해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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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용덕, 장애를 봉헌한 신앙
김시우 알렉시오 ( 1782 - 1815 )의 순교이야기

대구지역 순교자 20위의 삶을 묵상하며 – 대구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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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우 알렉시오
(1782 -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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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주보 ⑤

6월  1일

성 에네코(수도원장, 오나, 1057년), 성 카프라시오(수도원장, 레렝스, 430년경)

성 유스티노(교부, 순교자, 호교론자, 100~165년), 성 유벤시오(순교자)

성 팜필로(신부, 순교자, 309년)

6월  2일

성 니체포로(주교, 증거자, 콘스탄티노플, 758~828년), 성 마르첼리노(신부, 순교자, 303년경)

성녀 블란디나(순교자, 리옹, 177년), 복자 사독(신부, 순교자, 1260년)

성 에라스모(주교, 순교자, 포르미에, 303년경), 성 에우제니오 1세(교황, 657년)

성 포티노(주교, 순교자, 리옹, 177년)

6월  3일

성 가롤로 르왕가(순교자, 우간다, 1860~1886년), 성 리파르도(신부, 6세기경)

성 모란도(선교사, 클뤼니, 1115년), 성녀 올리바(동정녀, 아나니)

성 체칠리오(신부, 카르타고, 248년), 성 케빈(수도원장, 글렌달로그, 618년)

성녀 클로틸다(왕비, 474~545년), 성녀 바울라(동정순교자, 니코메디아, 273년)

6월  4일
성녀 사투르니나(동정순교자, 아라스), 성 퀴리노(주교, 순교자, 크로아티아, 308년)

성 프란치스코 카라치올로(신부, 설립자, 1563~1608년)

6월  5일

성 도로테오(신부, 순교자, 티레, 362년), 복자 마인베르크(주교, 파더보른, 1036년)

성 보니파시오(대주교, 선교사, 순교자, 크레디톤, 675~754년), 성녀 치리아(순교자)

성 산치오(소년, 순교자, 851년)

6월  6일 성 노르베르토(대주교, 설립자, 마그네부르크, 1080~1134년), 성 필립보(부제, 1세기경)

6월  7일
성 바오로(주교, 순교자, 콘스탄티노플, 350년), 성 로베르토(수도원장, 뉴민스터, 1159년)

성 안토니오 마리아 지아넬리(주교, 설립자, 보비오, 1789~1846년)        

왕과 거지

   어느 왕이 행차를 하다가 거지를 만났습니

다. 거지는 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왕은 

거지를 찬찬히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

니다. 

   ‘이 거지는 어째서 구걸밖에 모를까? 참으로 

딱하군!’ 그리고 왕은 거지의 잘못된 생각과 

생활 태도를 고쳐 주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너도 나에게 무엇인

가 다오.” 그러자 평생 남에게 주어 본 일이 없

는 거지는 말했습니다. 

   “저는 거지입니다. 저 같은 거지가 남에게 

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호통을 쳤

습니다. 

   “네 이놈! 남에게 줄 것이 없다니, 너의 그 

동냥 주머니에 무엇인가 들어 있지 않느냐?” 

이때 거지는 비굴한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이 주머니에는 옆집에서 얻은 강냉이가 들

어 있을 뿐인데요? 이것을 달라는 말입니까?” 

왕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지는 아까워하

며 강냉이 주머니에서 강냉이 다섯 알을 꺼내 

왕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때 강냉이를 받아 든 

왕은 즉시 시종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여봐라, 금이 든 주머니를 열어 강냉이 알

만 한 것으로 다섯 개만 저 거지에게 주어라.” 

그리고 왕은 거지를 향하여 한탄하는 말을 했

습니다. 

  “이 거지야말로 평생 거지밖에 할 수 없을 것

이로구나!” 거지는 그제야 강냉이를 주머니째 

왕에게 주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주

님

의

몸

⑥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박성규 엘리지오

1년 12달이 모두

교구장 동정 ▷▷▷▷

◼ 노인사목담당 사무실 축복식 ◼ 만촌1동성당 성모성월 음악회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5월 21일

(수) 오전 10시 30분 노인사목담당(담당사제: 박상

용 사도요한 신부) 사무실 축복식을 거행하셨다.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5월 23일(금) 오후 

7시 30분 만촌1동성당(주임: 이성배 사도요한 신

부) 성모성월 음악회 ‘엄마생각 하늘생각’을 관람

하시고 신자들을 격려하셨다.

새주소 사용 2014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발간

교구 문화홍보실에서는 2014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을 새롭

게 발간합니다. 특히 이번에 발간하는 주소록은 도로명 새주

소 사용에 맞추어 전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제 인사이

동 및 개편 등에 따른 최신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판매가 : 5,000원 | 620쪽 

구입문의 : 교구 문화홍보실 053) 250-3047~9 

◼ 2014년 대구 성령대회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5월 24일(토) 오후 4시 30분 성김대건기념관에서 2014년 대구 성령

대회 미사를 봉헌하셨다.

◼ 성서성당 견진성사 집전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5월 25일(일) 오전 11시 성서성당에서 견진성사를 집전하셨다.



산내 치유 피정 (선착순 9명)

기간: 6.17(화)~18(수) / 매월 셋째 주

내용: 정기모 신부와 함께하는

주고 받은 상처의 치유 시간

문의: 동천성당, 326-5004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수녀회 피정

기간: 6.21(토) 14:00~22(일) 14:00 

장소: 부산 양정동 수녀원 / 1만 원  

주제: 복음의 기쁨(교황님 회칙)

대상: 33세 미만 미혼 여성 

문의: 노데레사, (010)2570-0939

앗숨(Ad sum) 기도 모임

일시: 매주(화) 19:30~21:00 

지도: 김연희(마리아) 수녀

주최: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신청: (010)2649-2045

성모기사회 (작은꽃)모임 회원 모집

일시: 매달 셋째주 토 19:30

장소: 프란치스카눔 (월배성당 뒤)

대상: 20~30대 모든 청년들

문의: (010)7169-1671

제2회 살레시오 전국 청소년 독서 대회

예선: 5.15~6.15 (자유도서를 읽고

주제에 맞게 에세이 1편 제출)  

주제: 함께 / 대상: 초3~만 24세 이하

주최: 살레시오수녀회 독서미디어스쿨

문의: (02)844-0388, www.salesioedu.com

골롬반 평신도해외선교 관심자 모임

일시: 6.8(일) 14:00~17:00

장소: 골롬반평신도센터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문의: (010)5061-6722

http://www.columban.or.kr

작은예수회 창립 30주년 감사제

일시: 6.10(화) 11:00~16:30

강론: 박홍 신부, 박성구 신부

장소: 경기도 현리 작은예수회마을

문의: (02)777-6444(지역별 출발있음)

렉시오 디비나 성독 기도 모임

일시: 6.14(토) 10:00 / 참가비: 1만 5천 원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 피정의 집

지도 신부: 허성준 가브리엘(OSB)

문의: (010)7558-5317 

내적여정 에니어그램

기간: 6.27~29 / 7.26~28(심화)

장소: 경남 고성 수도원 

주최: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

문의: 안젤로 수사, (010)3664-3986 

바오로 몬테소리 20주년 기념 학술제

일시: 7.26(토) 9:00~15: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강당

선착순 마감: 7.20(일) 12:00 까지 

홈페이지: http://pmi.daegu.kr

제주 성이시돌젊음의집 가족캠프

/ 초·중·고 여름 신앙학교 

기간: 7.25(금)~27(일) / 29(화)~8.1(금)

8.2(토)~5(화) / 가족 8.7(목)~10(일)

주제: 보시니 참 좋았다(창세 1,31)

문의: (064)796-7711

44차 마신부님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초·중·고: 7.25(금)~8.15(금)

유럽 학생들과 함께 연수

대·일반: 6.23(월)~8.1(금)

주관: 마신부님(아일랜드골롬반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관광스페인어: 6.13(금) 9:50

하모니카성가반주: 6.11(수) 13:00

문의: 254-6115(교구청 내)

성소 | 피정

교육 | 모집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6월 2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6월 2일(월) 19:30 교육관 성당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6월 2일(월) 11:00 계산성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6월 7일(토) 10:00 프란치스카눔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6월 2일(월) 11:00 죽도성당 이주사목 후원회 월례미사 6월 7일(토) 11:00 대안성당



전국 연합 젊은이 성령축제

일시: 6.15(일) 9:30 / 미사 15:00

장소: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강당

미사집전: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주관: 한국 젊은이 성령쇄신연합

성요셉성당 성전건축기금마련 

풍기인견 판매

기간: 6.1(일)~7.15(화) 

매일 11:00~15:00 / 주일 12:00까지

장소: 성요셉성당(월촌역 1번 출구)

문의: (010)9509-7755

칠곡, 평화의 누릿길(예술과 함께하는

토요여정: 작은음악회 등)

출발: 6.21(토) 9:00, 계산성당 / 2만 원

장소: 왜관수도원, 가실성당, 구상문학관 등

참조: www.dgpbc.co.kr. 버스이동

문의: 대구평화방송, 251-2610, 21

2014 상반기 말씀잔치

일시: 6.21(토) 9:00

장소: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강당

주제: 복음의 기쁨에 비추어 본 전례와 선교

마감: 5.31(토) 각 본당 사무실 / 1만 원

문의: 성서사도직, 250-3082

23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개설(야간)

기간: 6.12~7.10(매주 목, 5주간) 

시간: 19:00~22:30 / 회비: 10만 원

장소: 매천성당

주관: 교구 가정담당

문의: 봉사자, (010)6499-3114

15학년도 베드로관(小신학교) 지원자 모집

고등학교 전(全)과정을 담당사제와

함께 기숙사에서 공동체생활, 학업

은 무학고등학교(경북하양 소재) 재학 

대상: 사제성소를 희망하는 중3 남학생

문의: 854-2085, keyofpeter@naver.com

상반기 정의평화위원회 함께꿈월례특강

일시: 6.11(수) 19:00

장소: 1대리구청 강당

주제: 환경과 생명(공기-방사능)

강사: 함원신(방사능급식조례제정 경북대표)

문의: (010)5923-3163

관덕정 주관 6월 영성특강

일시: 6.7(토) 16:00

강사: 서명원(베르나르도) 신부(예수회)

문의: 관덕정, 254-0151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주인성수련원 개관

위치: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부대시설: 식당, 강당, 강의실, 세미나실 등 

수용인원: 170여 명 

문의: 시설관리팀, 850-3693 

인성수련원, (054)777-8002

16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1차: 6.25(수) 8, 12주

2차: 8.24(일) 8,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23회 청소년 필리핀영어연수(4주)모집

가톨릭전통차연합회 회원 모집

월례회: 매월 셋째 토, 11:00

장소: 교구청 내 한옥(안익사)

대상: 봉사하실 분

문의: (010)6716-5262 / (010)6411-1672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수강생 모집

플룻, 바이올린, 오카리나, 통기타, 

우쿨렐레, POP, 초크아트, 톨페인팅,

백세건강강좌(무료) / 문의: 476-6211

초전성당 사무장 채용

마감: 6.30(월)

자격: 컴퓨터, 운전 가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문의: (054)932-8021

교구청 경비 (영선) 직원 채용

모집인원: 2명, 마감: 6.7(토)

자격: 만 4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신자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제출: 교구청 관리과, 250-3030

행사 | 모임

교육 | 모집

채용 | 안내

(FM 93.1MHz) 오늘의 강론 6월 2일 (월) ~ 6월 7일 (토) 06:50, 18:50 전영준 (대건안드레아) 신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한과 

시복식을 위한 특별 2차 헌금

일시: 6.8(성령 강림 대축일)


